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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부 제2차관입니다.

오늘은 정부와 여러 금융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 준비해온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업무시스템 오픈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간 시스템 구축을 위해 역량을 모아 주신 

한국예탁결제원 이윤수 사장님과 임직원 분들,

그리고 8개 은행·증권사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투자용 국채 추진 경과】

개인투자용 국채는 ’24년에 첫 발행을 시작하였고, 

지금까지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금융기관의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25년 3월에는 5년물을 도입하였고,

청약 기간을 기존 3영업일에서 5영업일로 확대하였으며,

매월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청약할 수 있는 

적립식 청약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개인투자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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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3년물을 도입하였고,

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가산금리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퇴직연금계좌에서 직접 개인투자용 국채를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개인투자용 국채를 처음 발행했던 ’24년에는 

연 발행량 0.7조원, 평균 청약률 100%로 시작하였으나,

금년 8월 기준으로 연 발행량 1.3조원, 평균 청약률 160%대를 

기록하며 큰 폭의 성장을 이뤘습니다.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의 의의】

특히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는

국민의 노후와 국채 시장에 갖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첫째, 국민의 퇴직연금 운용 선택권이 확대됩니다.

앞으로 시중 은행과 증권사의 DC, IRP 계좌에서 

직접 개인투자용 국채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각자 은퇴 시점에 맞춰 

더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노후 자산의 안정성과 수익성 제고가 가능해집니다.

국채의 안정성과 가산금리의 복리 효과, 

퇴직연금계좌의 세제 혜택 등이 어우러져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더욱 탄탄하게 키워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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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국채 수요의 저변 확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5년말 기준 우리나라 퇴직연금 규모는 500조원 수준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이 개인투자용 국채 수요로 유입되면,

그간 기관 위주였던 국채 수요가 일반 국민으로 확대되어 

더욱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무리 말씀】

내외 귀빈 여러분!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이번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을 계기로 

국민들께서 소중한 노후 자산을 맡겨주시게 된 만큼

정부도 10년, 20년 후를 생각하며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 재정을 운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국채 발행 자금은 

정부 정책에 유용하게 활용하여

더 나아진 삶으로 갚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발을 내딛는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가 

국민의 든든한 노후 자산 버팀목이 되고, 

국채 시장과 퇴직연금 시장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